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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검색의 목적이 아니라면 LLM 기반 챗봇을 쓰지 말자는 생각을 했다. 스스로 글
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할 수 있지만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글을 쓰는 목적. 혼자만의 비공개 노트에 쓰면 생각을 끝맺지 못하고 같은 글을 반복해서 쓰는 반추

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1 공개적인 글 작성은 그것을 방지해준다. 일단 써서 올리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내세우려는
허영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문.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진실로부터 내 눈을 돌리게 하려는 자아(ego)—또는
“내 안의 어리석은 자”—의 속임수이다.

• 겸허한 진실은 무엇인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가장 큰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 자아(ego)가 만들어낸, 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속임수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쳐다보며 그 사람을 비난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내 의식의 표면에 띄우는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고 계속해서 곱씹으며.

•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민하고 민감한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
라고! 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주지 못한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내 문제를 감추기 위해 자아(ego)가 헛된 영상을 내 의식의 표면에 띄운다.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질렀다. 혐오스럽다. 저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 비난은 자아의 속임수, 악마의 유혹이구나”라고 바르게 꿰뚫어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과 악행을 곱씹으며 수십 번 불평할 수 있다면 (나는 평범한 사람보
다 어리석었으면 어리석었지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어리석음을 수백 번은 비난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은 부풀리고 내 잘못은 교묘하게 감추어 버린다. 내 안에
있는 어리석으면서도 나를 선동하고 이간질하는 데에는 능숙한 자아(ego)가!

여담.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리석게도...) 몇 사람들이나 몇 집단과 연을 끊었고 돌아보지
않을 각오로 떠났다. 좋아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괴로움을 만들 뿐이다.
그럼에도 자아(ego)는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거나 “저 사람이 너무 싫다”라며 집착에

빠진다. 괴로움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강의 대응은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다. 정보가 유입되더라도 어떤 반응도, 대답도 해주지

1하지만 (나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등 다른 사람의 민감한 자아를
건드릴 만한 내용은 내 비밀 노트에 적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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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가 말했듯이, 싫어하는 마음은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버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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